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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40세 이상의 한국 성인 남녀에서 녹내장 발병과 식사패턴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6,453명(남자 2,759명, 여자 3,6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녹

내장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았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녹내장과 비만지수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녹내장과 정상군에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등푸른 생선(고등어), 해조류(김, 미역), 콩

류(콩류, 두유), 야채(시금치, 콩나물, 오이, 당근, 양배추, 고추, 토마토, 호박), 과일(귤, 사과, 딸기, 배,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식사패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식사패턴요인과 녹내장과의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 녹내장과 정상군에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는 각각 82.25±9.96 cm와 23.27±2.84 kg/m2, 그리고

75.79±13.79 cm와 22.39±4.06 kg/m2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요인분석에 의해 조사된 섭취식

품은 총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때의 요인 1은 콩나물, 시금치, 당근, 양배추, 미역, 오이, 고등어, 김으로

묶여졌다. 식사패턴요인 1은 녹내장의 발병 위험도를 줄이는 경향을 보였고(OR: 0.697, 95%CI: 0.496-0.980,

p=0.038),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후에도(OR: 0.698, 95%CI: 0.497-0.982, p=0.039)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녹내장과 식사패턴요인과의 관련성을 처음 분석한 연구로서 야채, 김과 고등어는 녹내장의 위험도

를 감소시키는 관계가 있었다.

주제어: 녹내장, 식습관, 식사패턴, 야채, 등푸른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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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내장은 시신경위축과 시야결손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

환으로 안압 상승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최근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상 녹내장의 유병률은 0.2%로 조사되었으며,[2] 무엇보

다 녹내장은 시각장애와 관련된 주요 안질환[3]으로 앞으

로도 인구고령화 등의 이유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4] 이와 같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녹내장의 여러

관련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역

학조사에서 녹내장의 유병률이나 안압 상승은 인종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5-7] 이러한 인종

적 차이는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인종간의

유전적인 차이, 생활습관과 식생활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8,9]

녹내장이나 안압 상승과 식생활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

해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서는 아직까지 그 관련성을 찾지 못 했다. 김 등[10]의 이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정상안압녹내장, 고

안압녹내장, 정상인 사이의 식생활 습관을 비교하였으나

안압과 연관있다고 제시된 등푸른 생선이나 기름진 육류

등과의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 다른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녹내장과 대사증후군,[11] 안압 상승과 허리둘

레의 관련성,[12] 비만지수와 안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

고하고 있으므로[13] 직접적으로 녹내장의 예방과 치료적

측면에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녹내장과 식이와의 관련성 분석이 필요한 상태

이다.

최근 만성질환이 주요한 질병 형태로 나타나면서 질병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 특히 식이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 식습관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영양역학 분야에서는 식이를 어떻게 평

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존의 단일 영양소의

섭취 상태를 평가했던 방법에서 보다 통합적인 식이 영향

을 평가하고자 새로운 시도로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한

식사패턴 분석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15] 하나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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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영양소의 효과보다는 전반적인 식사패턴 분석을

통해 식품군의 효과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16]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녹내

장과 개개인의 선호 식품을 고려한 식사패턴과의 관련성

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성인

에서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야채, 과일, 해조류 및 등푸른

생선의 식품[10,17]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반적인 식사패턴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녹내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자료에서 만 30세 이상(평균연령 53.09±

14.52세)의 총 6,453명(남자 2,759명, 여자 3,694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녹내장 유무는 의사 진단을 받았던 경우를 기준으로 정

상과 녹내장 군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6,407명(99.3%)과

46명(0.7%) 이었다. 두 그룹에 따른 성별과 연령구성은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녹내장과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건강관련 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녹내장과 정상군의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BMI)에 대하여 unparied t-test를 실시하여 평균을 비교

하였다.[11-13] 

마지막으로 녹내장 유병 유무와 식사패턴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섭취식품을 규정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

로 지난 1년간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섭

취빈도는 ‘거의 안 먹음’에서 ‘1일 3회 섭취’까지의 9단계로

조사하여 주 단위로 식품의 섭취빈도를 계량화하여 사용하

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식품섭취빈도가 많은 것이다. 모든

자료 분석은 SAS(Release 8.01, SAS Institute, Cary, NC)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

품들을 군별로 재분류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기법(principal component methods)을 이용하여

요인추출방법과 가장 널리 사용되는 Varimax 회전방법으로

요인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치가 1.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식사패턴을 추출하였고, 식품 항목

은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등푸른 생선(고등어), 해조류(김,

미역),[10] 콩류(콩류, 두유),[10] 야채(시금치, 콩나물, 오이, 당

근, 양배추, 고추, 토마토, 호박),[17] 과일(귤, 사과, 딸기, 배,

포도, 복숭아)[17]을 이용하였다. 이후에 추출된 새로운 식

이패턴 요인과 녹내장 발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

귀분석을 통해 OR값과 95%CI값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인

지 판단하였고, 모든 결과에서 p<0.05인 경우를 유의하다

고 간주하였다.

결 과

1. 녹내장과 정상군의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수 비교

녹내장 환자와 정상인에서 비만과 관련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다른 값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룹 간 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 두 변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Table 2). 녹내장과 정상군에서 허

리둘레는 각각 평균 82.25±9.96 cm와 75.79±13.79 cm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p=0.000), 체질량지수는 각각

평균 23.27±2.84 kg/m2와 22.39±4.06 kg/m2을 나타냈다

(p=0.043).

2. 녹내장 환자의 식사패턴 분석

녹내장과 관련된 식사패턴요인을 알아보고자 일차적으

로 방법에서 나열한 식품항목들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서는 이

때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한 결과이며, 요인 1은 콩나물, 시

금치, 당근, 양배추, 미역, 오이, 고등어, 김, 요인 2는 딸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귤, 요인 3은 콩류, 고추, 토마토,

호박, 두유로 묶여 3가지의 새로운 변수로 추출해 낼 수

있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tudy sample

Total Glaucoma Normal p

Number of subjects 6,453 46 6,407 -

Age (yr, mean±SD) 53.09±14.52 51.93±14.71 53.05±14.51 0.6101

Male / Female (n) 2,759/3,694 25/21 2,734/3,673 0.1062

1: Unpaired t-test, 2: Chi-square test

Table 2. Comparison of waist circumference and body mass

index between glaucoma and normal group 

Variables Glaucoma Normal p

Waist circumference (cm) 82.25±9.96 75.79±13.79 0.000

Body mass index (kg/m2) 23.27±2.84 22.39±4.06 0.043

Un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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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내장과 식사패턴요인의 관계

Table 4는 위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의 새로

운 식사패턴변수와 녹내장 유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이다. 특히, 요인 1(콩나물, 시금치, 당근, 양배추, 미역,

오이, 고등어, 김)은 녹내장의 발병 위험을 0.698배 낮추는

작용을 하여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39).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정을 한 후에도 요인 1은 녹

내장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OR=0.697,

CI=0.496~0.980, p=0.038).

고 찰

서구화된 식생활은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가

져올 것이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 인구층의 건강문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

리나라는 이미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이전

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18] 그러나 인간의 수

명 연장과 의학의 발달과 달리 노년기의 수명 연장은 그

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영양섭취나 식생활 지침은 건강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될 것

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과 식이와의 관련성을 보

고 있는데, 최근에는 질병에 대해 각 영양소의 효과를 검

정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적다고 주장하였다.[19] 사람들은

영양소를 분리하여 섭취하지 않고,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있

는 식품을 선호 양상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소 간의 관련성으

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

리시켜 질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식

사패턴 분석을 통해 식이와 질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19]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서는 이러한 영양역학과 눈 건강과의 분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눈 건강문제 중 백내장과 대사증후군의 구성요

소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여기서도

식습관은 포함시키지 못 했다.[20]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녹내장과 비만과 관련된 비만지수나 대사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보고됨[11-13]에 따라 녹내장 발병과

식사패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식사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변량 통계적 기법이 요

구되며, 본 연구자는 여러 식이 변수들 중 관련성이 있는

식품 항목들을 요인으로 묶음으로서, 결과적으로 변수들

의 차수를 줄이는 주성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을 시도해 보았다. 이 방법은 결국 변수들을 소수의 인자

로 압축하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며,

이와 같이 식사패턴분석으로 평가된 식사지표는 실제적으

로 질병의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질병과의 관련성 파악에 유용할 것이다.[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녹내장과 정상군에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만지수와 녹내장과 유의한 관련

성을 보였던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Table 3. Factor loading of food parameters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Food
Factor loading

1 2 3

Sprout 0.734 0.075 −0.015

Spinach 0.726 0.138 0.048

Carrot 0.579 0.163 0.151

Cabbage 0.576 0.206 0.105

Seaweed 0.574 0.150 0.102

Cucumber 0.558 0.084 0.321

Mackerel 0.476 0.200 0.167

Laver 0.405 0.250 0.150

Strawberry 0.245 0.736 −0.004

Apple 0.198 0.686 0.149

Pear 0.193 0.647 0.127

Grape 0.072 0.629 0.035

Peach 0.073 0.584 0.077

Tangerine 0.114 0.557 −0.049

Bean −0.145 0.088 0.731

Pepper 0.371 −0.047 0.472

Tomato 0.233 0.375 0.461

Pumpkin 0.213 0.004 0.403

Soybean milk 0.094 0.036 0.313

Table 4. Association between glaucoma prevalence and dietary

patterns by factor analysis

Model  Dietary patterns OR (95%CI) p

Model I

Factor 1 0.698 (0.496-0.982) 0.039

Factor 2 1.045 (0.771-1.415) 0.777

Factor 3 0.972 (0.725-1.303) 0.848

Model II

Factor 1 0.697 (0.496-0.980) 0.038

Factor 2 1.047 (0.771-1.421) 0.770

Factor 3 0.968 (0.727-1.290) 0.826

Model II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Factor 1: sprout, spinach, carrot, cabbage, seaweed, cucumber,

mackerel, laver

Factor 2: strawberry, apple, pear, grape, peach, tangerine

Factor 3: bean, pepper, tomato, pumpkin, soybean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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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임을 일차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요인 1(콩나물, 시

금치, 당근, 양배추, 미역, 오이, 고등어, 김)은 녹내장의 발

병과 유의한 역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을 대상으로 조사된 정상안압녹내장, 고안압녹내장 및 정

상군 사이의 등푸른 생선, 해조류, 콩류, 기름진 육류의 식

생활 습관은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 했었다.[10] 외

국의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및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

등이 안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고,[21]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이 녹내장의 발병률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17]로

볼 때 녹내장 발병은 식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잘 알려진 아라키돈산과 같은 오메

가6은 안압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으며,[10] 쥐를 이용

한 실험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시킨 동물에서 섭취

를 제한한 동물보다 방수유출이 증가하고 안압이 감소되

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2]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섭취

식품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녹내장과 관련

된 다른 위험 요인들은 모두 보정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녹내장과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전반적인

한국인의 식사패턴분석과 녹내장과의 분석을 시도함으로

서 이후의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노년기의 건강유지를 위한 분야 중 식생활관리는 무엇

보다 중요하며, 특히 녹내장과 같이 시각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영양지침은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30세 이상 한국 성인남녀에서 녹내장과 정상군은 허리

둘레와 체질량지수 같은 비만관련 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녹내장과 식사패턴요인을 분석한 결과, 야채

및 등푸른 생선의 섭취는 녹내장 발병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역의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식사패턴과 녹내장과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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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glaucoma and dietary patterns in Korean

adults, aged 30 years or older. Methods: 6,453 subjects (male 2,759, female 3,694 subjects) who aged 30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included. Glaucoma was

assessed based on the subjects were diagnosed by a doctor. At first, waist circumference and body mass index

(BMI) were compar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glaucoma and obesity index. Secondly, dietary

patterns using factor analysis for external blue colored fish(mackerel), seaweed(seaweed, laver), bean(bean,

soybean milk), vegetables(sprout, spin, carrot, cabbage, cucumber, pepper, tomato, pumpkin) and fruits(tangerine,

apple, pear, strawberry, grape, peach) were obtained. Lastly,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glaucoma and

emerged dietary factors. Results: In glaucoma and normal group, waist circumference and BMI were 82.25±9.96

cm and 23.27±2.84 kg/m2, 75.79±13.79 cm and 22.39±4.06 kg/m2, respectivel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hree dietary patterns were emerged from the factor analysis, and factor 1 was

included sprout, spin, carrot, cabbage, seaweed, cucumber, mackerel, laver. The factor 1 of dietary pattern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prevalence of glaucoma (OR: 0.697, 95%CI: 0.496-0.980, p=0.038), and model adjusting

for age and sex was showed the same trend (OR: 0.698, 95%CI: 0.497-0.982, p=0.039). Conclusions: This study

was analysed first with glaucoma and dietary pattern in Korean, and vegetables, laver and mackerel significant

associated to reduce the risk of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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